
석유화학과카르텔영업
석유화학제품의 가격폭등이 그칠 줄 모르면서 합성수지의 수요처인 플래스틱 가공기업과 석유화학기업의 마찰
이다시불거지고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이 LDPE, HDPE, PP, ABS 등 합성수지가격을마음대로올리는것은물론이고가격인상폭도
10% 안팎으로 대폭 올리면서도 가격협상은 간곳이 없고 FAX 한 장으로 어느 시점부터 올리겠다는 통보로 끝
이라는불만이여기저기서터져나오고있다.
플래스틱가공기업의한관계자는“합성수지를톤당 120만원 선에구매하고있는데어느날갑자기 O월OO일
부터 가격을 10%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FAX가 날아왔다”며 해당 석유화학기업에 부당하다고 항의하자“인
상가격을수용하던지아니면거래를그만두라”는통보를받았다고분통을터트렸다.
특히, 최근들어석유화학기업들의일방통행이더욱심해졌다고한다. 
에틸렌및프로필렌, SM 가격강세를타고합성수지의수출가격이좋아지자석유화학기업들이배짱영업을넘어
횡포를부리고있다는것이다.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합성수지의 국제가격이 상승세를 타 내수가격보다 양호해졌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변경
할때는거래상대방과협상을벌이고인상이나인하폭을결정하는것이당연한대도불구하고국내석유화학기
업들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분개하고, 합성수지 가격 및 공급 카
르텔이지금도존재하는증거라고주장하고있다.
보통 상거래에서는 공급처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고자 할 때는 구매처에 사전 통보하고 인상률이나 인하
율을협상을통해결정함은물론, 인상 혹은인하가격을적용하는시점까지도협의아래결정하는것이일반적
이다.
그런데도불구하고국내석유화학기업들은합성수지가격을인상할때는구매처인플래스틱가공기업과한마디
의상의도없이인상가격과적용시점을일방적으로결정하고 FAX나 전화또는우편물을통해일방적으로통보
하는악순환이 10년이상지속되고있다.
1994년 3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폴리올레핀 가격 및 수급 카르텔 때문으로, 생산을 비롯해 수급, 가격 등
시장상황이급변했는데도불구하고오직한가지변하지않은것이있다면카르텔의지속과카르텔에따른일방
적횡포뿐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
카르텔을시행하지않고어떻게공급가격을일방적으로결정하고통보할수있겠느냐는것이다.
1994년 폴리올레핀가격및수급카르텔을결정할때 PE나 PP 생산기업이공급할수있는플래스틱가공기업
을특정한것이지금까지 유지되고있는것이첫째이유이고, 석유화학기업들이 암암리에공급가격을 담합하고
있는것이두번째이유일것이다.
중소기업위주인플래스틱가공기업들이구매력의한계때문에가격경쟁력이있는합성수지를수입해사용하지
못한다는약점을이용한것이공급-수요처를제한하는수급카르텔로 1994년 카르텔이시행된지 12년이지났
지만지금까지도해체되지않고있다.
여기에 석유화학협회를 중심으로 기획회의니 수급회의니 하면서 수급과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고,
요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친목모임을 하는 듯 모여 가격인상 폭을 결정하는
사례가비일비재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도록 하겠다면서 12년
이상장기간에걸쳐시행되고있는합성수지카르텔을묵인하고있을뿐만아니라삼성토탈을조사하던중결정
적단서를잡고서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성수지 카르텔을 근절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며, 공정거
래위원회에대한대대적수술이없이는석유화학기업들의불공정거래를뿌리뽑을수없다는것을잘설명해주
고있다.



합성수지카르텔하나도근절시키지못하는공정거래위원회를폐지하고공정거래업무를미국과같이법무부로
이관하는방안을모색해야할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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